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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公, 극한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
안전관리 강화

 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생산

기반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, 침수 우려 지역에 상시로 배수장을 

가동하고 저수율 상시 모니터링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해 

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.

  공사는 13일부터 내린 극한 호우에 대비하여 이병호 사장을 필두로 경

영진이 저수지, 배수장 및 방조제 등 시설물, 그 외 침수 취약 지역들을 

찾아 점검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내 

산책로 133개소와 수변공원 등을 폐쇄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전사 역량

을 집중해오고 있다.

  또한, 지역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감시원 안

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및 구명조끼를 우선 보급하고 지사별 안전

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.

  아울러,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작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국에 산재

한 수리시설물에 대해 위험 요소를 철저히 조사하여 예산 증액을 통해 빠

른 시일 내에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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